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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온라인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여학생 건강영역 체육수업 실천과정의 경험과 의미를 탐색하는 
데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체육 교사들에게 여학생 체육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사례연구
를 사용했다. 자료구성 및 분석은 설문지를 통한 집단 면담, 심층 면담, 현장 자료를 활용했다. 연구 결과는 첫째, 코로나
-19 이후 수업과 학교체육의 변화는 현실의 자화상, 코로나-19와 학교체육으로 구분했다. 둘째, 새로운 도전에서는 새
로운 온라인 체육수업의 실천과정, 자신을 위한 움직임의 변화로 범주화했다. 논의는 위기에서 기회로 가는 길을 코로나
-19 시기에서 공감적 배려와 소통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후속 연구로는 체육수업 참여 여학생의 다양한 경험에 관한 
연구, 여학생 수업을 운영하는 교사 학습공동체의 협력 연구, 여학생 체육수업에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플랫폼과 ICT 
활용 방법에 관한 연구를 지속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여학생, 코로나-19, 건강영역, 온라인 체육수업, 경험, 사례연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xperience and meaning of health domain in 
physical education practice process for female students, which can be used online. This study would 
like to provide physical education teachers with implications to revitalize female students' physical 
education. The research method used case study. Data composition and analysis used group interviews, 
in-depth interviews and field data. The results of study was first, the changes in classes and school 
sports after COVID-19 were divided into self-portraits of reality and school sports in COVID-19. 
Second, the new challenge was categorized into the practice process of the new online class in physical 
education and the change of movement for oneself. The discussion suggested the need for sympathetic 
consideration and communication in Corona-19, a path from crisis to opportunity. Follow-up studies 
should continue to study about girls' various experience participated in physical education classes, 
collaboration of the teacher learning community that teaches girls' classes and utilizing method of 
platforms and ICT that can motivate girls' physical education classes.
Key Words : Female students, COVID-19, Health domain, Physical education class, Experience, Cas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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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처음 확인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은 전 세계
로 확산하였다. 국내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역사회 전반
에 걸쳐 빠른 속도로 코로나-19가 확산함에 따라, 3월 
개학을 앞둔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가 개학을 연기하
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1]. 학생들의 학습 공백
을 방치할 수 없게 되자, 정부에서는 4월 초부터 고3, 중
3을 시작으로 차츰 온라인 개학을 시작하였으며, 5월 20
일 이후 고3 학생의 등교 개학을 시작으로 순차적 등교 
개학을 시행했다.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시기가 조속히 끝나기를 바랐지
만, 현재까지도 감염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다. 12월 초부
터 확진자 수가 500명을 넘어섰고, 12월 13일 0시를 기
준으로 1,000명을 돌파했다[2]. 이러한 실태는 주로 등교
수업을 경험하던 교사와 학생들에게 원격수업이라는 무
거운 과제를 안겨주었다. 

원격수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온라인 수업은 코로나
-19 발생 이전부터 제4차 산업 혁명 도래와 함께 미래 
교육의 발전을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 초기에는 교수·학습 방법 개선 및 창의적 수업을 위
한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이하 ICT) 활용에 대한 필요성을, 이후 연
구에서는 플립러닝(flipped learning)1), 혼합수업
(blended learning), 대규모 무료 온라인 강좌(Massive 
Open Online Course, 이하 MOOC)2) 등과 같은 온·오
프라인 병행 수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5-11]. 이러한 연
구는 학교라는 공간을 뛰어넘어 교사와 학생의 실시간, 
쌍방향, 콘텐츠 활용, 과제 제시형 수업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비대면(On-tact)3)이 일상이 되었음을 나타
낸다.

하지만, 이에 따른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지역 여
건, 학교 현황 등에 따른 차이가 수업 운영 방식을 변화
무쌍하게 만들었다. 교사와 학생은 수업 전 이루어지는 

1) 온라인을 통해 학습자가 개별적으로 학습 내용에 대해 사전학
습을 수행하고, 이어지는 교실 수업에서는 학생들 간의 토론 
및 협력 학습을 수행하는 수업을 의미한다[3].

2) 원격교육의 진화된 형태로 소셜네트워크의 연결, 각 분야 전문
가의 참여, 무료로 제공되는 온라인 자원의 수집을 통합해 놓
은 것이다[4].

3)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소통하는 방식
을 말하며, ‘영상 대면’, ‘화상 대면’이라 부른다[12].

학교 일과의 시작부터 마찰을 빚는다. 연구자의 학교는 
교사가 자율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운영한다. 생활 습
관의 불균형으로 인해 학생들은 수업 전 조회부터 지각
이나 결석을 하고,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 불편함을 토로
하는 등 나태해지는 모습을 보인다. 아침부터 실시간 수
업을 운영하는 학교는 이러한 문제점을 덜 느낄 수 있지
만, 기존 학교 일과를 실시간 온라인 시스템에 안착시키
지 못한 학교는 수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

코로나-19 이후의 체육수업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
까? 교사들은 온라인 수업에 관한 서적을 출간하기도 하
고[13], ICT 활용 능력으로 SNS를 활용해 교사 학습공
동체 간 정보를 공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4-16]. 일부 교사들은 공유받은 자료를 토대로 체육수
업 운영에 도움을 받고 있지만, 디지털 리터러시4) 전문
성 부족과 심리적인 부담감으로 인한 어려움 등이 발생
하고 있다[17,18].

체육수업에 대해 느끼는 어려움은 학부모에게서도 나
타난다.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가정이라는 교육환경에서
는 위험요인이 상존한다는 것이다.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아서 학습 능력 및 체력이 다른 지역이나 
다른 학교에 비해 감소할 것 같다고 걱정한다. 이는 영양 
불균형과 운동 부족으로 비만 학생이 많아짐에 따라 학
생들이 건강한 학교생활과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
교와 관계기관들의 책무성 강화가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19]. 

학생들의 신체활동 감소로 인한 문제는 이전부터 우려
해 왔다.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한국은 운동 부족으로 
분류된 학생 비율이 94.2%로 146개국 중 가장 높았으
며, 교육부의 전국 초·중·고등학생 건강 검사 결과분석에
서 비만은 13.6%(2017년)에서 15.1%(2019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19]. 특히, 여학생의 운동 부족 비율은 
97.2%로 여자 청소년의 신체활동이 필요하다고 보도했
다[20]. 이에 더해, 코로나-19로 움직임이 최소화된 일상
생활과 온라인 수업은 학생들의 생활 습관 불균형을 야
기하고, 학교 체육활동 축소로 인한 학생 비만도가 높아
질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체육 교사의 역할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관련 선행연구인 여학생의 체육활동 
참여 실태 조사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21]에서는 
여학생 체육활동에 대한 질적 개선 및 학교체육 내 여학
4) ‘디지털 문해력’으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원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생산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
을 의미한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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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체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용진[22]의 여학생 체육수업과 관련된 
사례는 학교 현장에서 여학생 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 경험을 제시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도 불구하
고, 여학생의 운동 부족 비율은 감소할 가능성을 보여주
지 못하고 있다.

이는 여학생 체육 활성화를 위해 정책이나 제도적 개
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 또는 활용성 높은 프로그램
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23,24]. 또한, 그동안 여학
생 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던 교사들에게도 ‘코로나
-19’라는 질병으로 인한 제약이 너무 많다. 이러한 상황
에 본 연구자는 등교수업 때에도 움직임을 싫어하는 몇
몇 여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으며, 온라인 체육수업에서도 
여학생들의 신체활동을 어떻게 활성화할지 동기유발과 
실천적 측면에서 고민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온라인 체육수업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여학생 신체활동 실천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
고, 코로나-19시기의 학교 현장에서 패널티박스 트레이
닝(Penalty Box Training, 이하 PBT) 프로그램 실천으
로 여학생 체육수업의 경험과 의미를 탐색하는 데 있다. 
이 연구를 통해 현장에 있는 체육 교사들에게 여학생 체
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현장 적용 가능성
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를 위해 질적 연구 방법 중 사례연구(case 

study)를 사용하였다. 사례연구는 다양한 정보원들을 포
함하여 상세하고 심층적인 자료를 수집하며, 사례 기술과 
주제를 보고한다[25].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 현장과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여 상세하고 심층적으로 자료를 수집 및 
구성하고 실천과정을 분석했다.

2.1 연구 현장의 이해 
전 세계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여건은 코로나-19

로 인해 혼란에 빠졌다. 이는 곧바로 교육적 환경에도 예
외 없이 영향을 미쳤다. 3월 개학을 연기하게 되었고, 온
라인 개학을 시작한 것이다. 본 연구의 현장인 D 광역시 
미래중학교는 EBS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했다. 열심히 온
라인 수업을 시청하는 학생들도 있었으나 마우스 클릭만
으로 수업을 듣고 자신의 여가를 즐기는 학생들도 있었

다. 여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서 기존에 해 온 
신체활동까지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를 배경으로, 본 연
구자는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움직임을 유발할 
수 있는 새로운 수업이 필요했다. 건강영역 수업으로 1학
기에는 음악과 체육을 융합한 스포츠 리듬 트레이닝 수
업을 촬영했고, 2학기에는 등교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병
행하기 위해 여름 방학부터 동료 교사와 협의 끝에 PBT 
프로그램의 영상 촬영과 수업 도구를 만들기 시작했다. 
또한, 미래중학교에서 어떤 교과에서도 실천하지 않은 쌍
방향 수업을 최초로 시행한 수업이었다.

2.2 연구자 및 연구참여자의 이해
본 연구자는 2018년에 D 광역시 교육청에서 진행한 

‘두런두런 프로젝트’라는 여학생 체육 활성화 사업을 운
영했으며, 2019년에 여학생 체육 활성화라는 주제로 연
구학교를 운영한 경험이 있다. 또한, 2017학년도 학교혁
신 사업으로 진행한 수업 사례를 네이버 커넥트 재단이 
제공하는 온라인 강좌(MOOC:)교육 플랫폼의 ‘edwith’
에 체육교과로는 유일한 수업으로 소개되었다[24]. 그 이
후로도 대학교 시간강사를 하면서 대학생들과 온라인 수
업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여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는 2020년 D 광역시 미래중학
교의 PBT 체육수업에 참여한 중학교 2학년 여학생들과 
PBT 체육수업 영상을 관찰한 교사로 선정했다. 체육수
업은 PBT 프로그램을 활용한 등교수업, 온라인 수업, 실
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이루어졌으며, 참여한 교사는 6명, 
학생은 23명 중 3명이 제외되어 총 20명이 각각 집단 면
담에 참여했다. 이 중에 연구회나 협의회를 통하여 라포
(rapport)를 형성하고 지속적인 만남을 가진 교사 3명, 
수업소감문과 활동 기록지를 꾸준히 작성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된 학생 6명을 유목적 표집을 통
해 선정했다. 연구참여자의 배경은 Table 1과 Table 2
와 같다.

name
(age/career)

real-time online 
class(Yes/No)

kind of exercise 
implemented

Teacher A
(46age/20Ys) yes table tennis, volleyball, 

juggling, etc
Teacher B

(30age/5Ys) yes cheerleading, badminton, 
disc golf, etc

Teacher C
(38age/3Ys) no penalty box training, speed 

stacks, cpr, etc

Table 1. Background of study participants(Tea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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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age/career)

performance of 
exercise

degree of participation about 
physical education class

Student D
(15age/2Ys) high-middle high

Student E
(15age/2Ys) middle high

Student F
(15age/2Ys) low middle

Student G
(15age/2Ys) high-middle high

Student H
(15age/2Ys) middle-low high

Student I
(15age/2Ys) middle high

Table 2. Background of study participants(Students)

2.3 자료구성 및 분석
질적 연구에서는 자료의 수집(collection)을 구성

(construction)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한다[26]. 이유
는 자료를 찾아 모은 ‘결과’ 뿐만 아니라 연구자와 연구참
여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 또한 중요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2020년 5월부터 12월까지 약 8개월 기간의 
자료로 구성했다. 구체적으로 집단 면담(교사, 학생)은 구
글 설문지로 반 구조화된 질문(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수
업의 인식, 온라인 체육수업의 인식, 패널티박스 트레이
닝 수업에 관한 인식 등)을 통해 온라인 체육수업과 PBT 
프로그램이 학교체육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물었
다. 추가로 시행한 집단 면담(학생)은 11월에 1시간씩 2
회 동안 자신이 만든 운동기구, 소감문, 사진, 체육수업 
영상 등을 활용해 각 장면의 상황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
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심층 면담은 교사 3명, 여학
생 6명을 대상으로 12월에 각 3회(온라인 화상 면담 포
함) 45분씩 실시했다. 현장 자료는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가 
작성한 개인 문서, 각종 인공물과 온라인 형태의 문서 등을 
토대로 연구참여자들과 함께 자료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자료 분석은 연구 문제의 해답을 연구 자료 안에서 찾
는 과정으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범주화를 실
시했다. 1차 범주는 ‘코로나-19 이후 수업과 학교체육의 
변화’, ‘새로운 도전’으로 나눴으며, 심층 면담과 해석학적 
순환과정을 통해 반복적으로 해체 후 재구성했다. 구체적
인 범주로는 ‘현실의 자화상’, ‘코로나-19와 학교체육’, 
‘새로운 온라인 체육수업의 실천과정’, ‘자신을 위한 움직
임의 변화’로 구분했다. 

연구의 진실성 확보와 연구윤리를 지키기 위해 연구참
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참여자들의 수

업 영상, 사진, 면담 등의 자료를 수집하는 데 동의를 받
아 진행했다. 또한, 개인 면담을 통해 사실을 기록 후 오
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나 자신이 원하지 않는 부분은 
수정하거나 삭제하였다. 

본 연구자는 2020년 1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연
구참여자 검토를 통해 연구참여자와 프로그램을 진행하
고 성찰하면서 경험한 내용을 재확인했다. 그리고 미래중
학교 체육교과협의회를 통해 경험을 공유하는 동료 간 
협의를 했으며, 2020년 9월부터 월 2회씩 전문가 협의
(스포츠교육학 교수 1명, 스포츠교육학 박사 1명, 박사과
정 대학원생 1명, 동료 교사 2명)를 실시하여 연구자의 
편견을 최소화하고 연구의 타당성을 높였다. 구체적으로 
자료구성과 분석에서 연구자, 연구참여자, 동료 및 전문
가 협의를 통해 오류를 확인하고 수정했다. 

3. 연구결과 
본 연구의 결과는 코로나-19 이후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와 함께 교사와 학생이 생각하는 수업에 관한 배경
을 살펴보고, 새로운 온라인 체육수업 실천과정의 경험을 
분석했으며, 실천과정 속에서 여학생 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수업의 의미를 탐색했다.

3.1 코로나-19 이후 수업과 학교체육의 변화
코로나-19 이후 모든 교과는 온라인 수업을 기본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따라 오프라인 수업
을 진행하거나 온라인 수업과 병행하기도 한다. 학교 현
장에서 교사와 학생이 체감하는 온라인 수업과 학교체육
에 관한 인식을 분석했다.

3.1.1 현실의 자화상
서론에서 말했듯이, 코로나-19가 사회적, 경제적, 교

육적으로 우리에게 준 현실을 바라보자. 그중에서 교육적
인 부분은 교사와 학생에게 어떠한 경험을 주었는지 알
아볼 필요가 있다. 새로운 교육환경 변화에 교사와 학생
은 설렘보다 어려움을 먼저 느끼기 시작한다. 

<1>
A 교사: 원격수업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나요?
C 교사: 학생들이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영상도 찍고 자료를 올렸는데, 
반에서 2~3명만 제대로 시청하고 나머지 학생은 전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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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니. 정말 좌절감이 느껴졌어요!
B 교사: 체육에서는 학생들에게 교정적 피드백과 조작 
단서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는데, 학생 간 상호작용, 
학생과 교사 간 상호작용의 측면과 공간적·물리적 환경
의 제한이라는 측면에서 온라인 수업은 한계가 있죠. 
그래서 오프라인 수업이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 할 것 
같아요.
 - 체육교과 연구회 회의(2020.5.22.) 내용 중에서 -
인용문 <1>에서 C 교사는 소수를 제외한 학생들이 열

심히 준비한 수업 콘텐츠도 제대로 시청하지 않고 그냥 
클릭만 하는 것에 좌절감을 느꼈다. B 교사는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열심히 시청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동
료 교사와 함께 플랫폼과 피드백에 관해 고민하는 모습
을 보였다. 

<2>
D 학생: 학교에서는 뭔가 앞에 선생님이 있으니까 열
심히 하려고 하는데, 온라인에서는 그냥 영상만 보니까 
자세도 흐트러지고 누워있어도 아무도 지적을 안 해주
니까 그냥 편하게 아무렇게나 있는 것 같아요! 또, EBS 
온라인클래스 강의는 지루하고 재미없어서 집중이 안 
돼요!
E 학생: 맞아요! 온라인 수업으로 수업을 열심히 듣기
가 힘들어요. 약간 집중력이 떨어진다고나 할까?
F 학생: 저는 환경이 갖춰지지 않아서 수업 듣는 것이 
불편했어요.
(중략)
E 학생: 집에서 혼자 있으니까 수업을 챙기지 못하고 
까먹을 때가 있어요!

 - 학생 집단 면담(2020.11.24.) 내용 중에서 -

인용문 <2>는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에 대해 어떻게 생
각하고 있는지 답변한 내용이다.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서 집중력을 감소시킨다고 느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부정적으로 변화시킨다고 말했다. 또
한, 온라인 수업을 열심히 듣기 위해서는 공간적, 시설적 
교육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인용문 <1>과 <2>는 교
육 현장의 어려움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를 서
로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3>
B 교사: 온라인 수업 시에는 정보망에 존재하는 많은 
자료를 활용하여 현장에서의 부족함을 보완할 수 있다
는 장점도 있어요.
A 교사: 시공을 초월하여 어디서나 가능하고 다양한 수
업내용을 제시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C 교사: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가능

성이 크다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
 - 교사 집단 면담(2020.11.19.) 내용 중에서 -

인용문 <3>은 온라인 수업이 어떤 점에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본 면담내용이다. B 교사는 온라인
에 존재하는 다양한 자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체육교
과에서 인문학적인 교육 경험을 더 많이 제공하는 기회
가 되었다고 기뻐했다. A 교사는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수업이라고 했으며, C 교사는 온라인 수업이 학생들에게 
바라는 기대 효과를 말했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의 어떤 점이 좋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4>
E 학생: 피곤한 날에는 늦게 일어나서 들어도 돼서 좋
았어요. 시간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수업을 집에서 실시간으로 한다는 것이 신기하
고 재미있었어요. 
F 학생: 온라인클래스 저는 다 좋았는데, 집에서 자율
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온라인 수업이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어서 저는 좋았어요. 
G 학생: 학교에 안 가서 좋아요. 편하고 습관이 돼버려
서 집에서 뒹굴뒹굴해요!

 - 학생 집단 면담(2020.11.26.) 내용 중에서 -

인용문 <4>는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에 대해 좋게 생각
하는 점이지만, 시간 관리에 관한 생각과 자기 주도적인 
수업 활동을 장점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실제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교사와 학생이 마찬가지
로 수업에 참여하면서 편안하게 안일함만을 추구하고 있
지 않은가 반추해봐야 한다.

3.1.2 코로나-19와 학교체육
코로나-19로 인하여 교육계의 어려움과 함께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는 학부모들의 언성이 있었다. 특히 체육수
업은 EBS 교육프로그램으로 편성된 자료가 없어서 교사
들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제작된 자료를 활용하는 
수업으로 진행되었다. 지역적인 문제로 본다면, 디지털 
교육이 보편화된 곳은 온라인 수업도 무리가 없어 보인
다. 그러나 지역이나 학교마다 온라인 수업에 관한 운영 
방법과 내용 수준이 차이가 나기도 한다. 교사와 학생들
은 체육수업 운영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5>
코로나-19로 인해 교육계가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생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9권 제2호494
전에 경험하지 못한 원격수업을 하게 되어 교사들에게
도 디지털 전문성이 필요하고, 온라인 체육수업에도 한
계점이 많아졌습니다.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발산할 수 
있는 곳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활동적으로 움
직여 에너지를 소모하고 스트레스를 발산할 수 있는 유
일한 교과인 체육의 활동 부재는 가벼운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신체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감정, 태도, 운동
의 가치 등을 다루고 가르치는 교과이기에 단체활동을 
통해 협동 및 배려를 배우는 기회도 사라졌습니다. 

 - C 교사의 면담(2020.5.22.) 내용 중에서 -

인용문 <5>에서 C 교사는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의 어
려움을 말하며, 체육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신체활동도 감
소해서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C 교사만의 생각
이 아니라, 모든 체육 교사의 걱정일 것이다. 또한, 코로
나-19로 인해 평가를 변경하면서 모둠 활동을 예정했던 
체육수업도 갑작스럽게 개별 활동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
었다. 여기에서 학생들이 서로 협동하고 배려하는 체육수
업의 한계에 마음이 아팠지만, 여러 요소를 바탕으로 학
교체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학생들은 온라인 체육수업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졌다.

<6>
E 학생: 시기도 시기인데 평소에 각자 운동할 경우가 
드물잖아요. 운동을 안 하고 살 수는 있어도 고등학교
에서 움직임이 더 적어질 텐데, 건강을 위해 온라인이
라도 체육수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수업을 집에
서 실시간으로 한다는 것이 재미있었어요!
I 학생: 등교하면 학교를 5일 동안 나오는데 체육이 3
번이라 조금 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G 학생: 맞아! 나도 그래!
연구자: 왜 3번이 적다고 생각하지?
I 학생: 그때 아니면 공부하거나 앉아 있어야 하는데, 
체육은 친구와 다 같이 하고 서로 대화하고 좀 더 친해
줄 수 있어서 좋아요. 또 몸을 움직이면 몸이 좀 가벼
워지고 교실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넓은 운동장에서 
뛸 수 있어서 좋아요.
H 학생: “나의 끈기는 어느 정도일까?” 그리고 다른 애
들의 체력도 파악할 수 있었어요. 혼자 하면 포기했을 
텐데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다 같이 하니까!

 - 학생 집단 면담(2020.12.3.) 내용 중에서 -

인용문 <6>은 여학생들이 평소에도 부족한 운동을 온
라인 체육수업이라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체육의 
필요성을 말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수업으로 움직임이 
감소한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실시간 쌍방향 수업
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온라인 체육수업으로도 친
구들과 대화하고 친구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경쟁심을 

느껴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다는 인내심 향상을 엿볼 
수 있었다. 연구자는 여학생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면
서 “학생들의 열정 속에 교사들은 숨을 쉰다.”라고 지금
까지 마음속에 새기고 있다. 이렇게 여학생들도 체육수업
을 목말라하고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서 
고마울 뿐이었다. 

3.2 새로운 도전
새로운 체육수업인 PBT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수업 

배경 및 목적, 계획, 실천, 성찰의 과정을 거쳤다. 이는 교
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를 따르는 실천과정을 
경험하면서 교사와 학생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보
여준다.

3.2.1 새로운 온라인 체육수업의 실천과정
본 연구는 여학생의 신체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건강

영역 체육수업을 PBT(Penalty Box Training)라는 프
로그램으로 실천하였다. 

앞서 말한 ‘코로나-19 이후의 수업과 학교체육의 변
화’가 연구자가 PBT 프로그램 수업을 진행하게 된 배경 
및 목적이라 할 수 있다. 1학기부터 온라인 수업이 진행
됐기 때문에 다른 학교의 수업을 살펴봤다. 홈트레이닝, 
건강 체조, 타바타 운동 등 건강영역이 1학기 수업 중심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미래중학교는 1학년 1학
기 수업으로 스포츠 리듬 트레이닝을 했다. 건강영역과 
표현영역을 함께 하는 수업으로 연구자가 촬영하고 3명
의 교사가 수업을 진행했다. 음악과 함께 하는 체육수업
이라 학생들의 동기부여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다. 교과
협의회에서 다른 교사들도 이 수업을 적극적으로 찬성하
여 진행했다. 이를 계기로 2학년 2학기 수업에도 새로운 
수업을 시도해보고 싶었다. 각종 SNS와 웹을 검색하다가 
만난 프로그램이 PBT 프로그램이었다. 온라인으로 학생
들이 혼자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자 또한 동기부여
가 됐다. 또한, 운동기구의 운반이 쉽다는 점도 좋았다. 

Name of exercise
1. High Knee Sprint
2. Squat Jumps
3. Lateral Agility
4. High Knee Hurdle Jumps
5. Crisscross Agility

Table 3. PBT program implemented in Mirae middle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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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체육이나 스포츠에서 
필요로 하는 민첩성, 순발력, 심폐지구력 등을 향상하기 
위해 우리는 스텝이나 점핑 운동을 지도한다. 그러나 이
것을 동시에 안전하게 지도할 수 있는 운동기구는 없었
다. 이점을 보완하기에 최적화된 운동기구가 패널티박스
(Penalty Box)다. 다만, 해외 배송으로 구입하기가 어렵
고 가격도 저렴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우선 개인적으
로 구매하여 시도해보고 동료 교사들에게 보여주면서 자
문을 부탁했다. 

수업 준비 및 계획 단계에서 PBT 프로그램은 교과협
의회를 통해 동료 교사와 여름 방학하는 동안 촬영을 하
고 편집을 하여 ‘edwith’5) 플랫폼에 탑재했다. 별도로 온
라인클래스에도 수업을 올렸다. 학생들이 실천한 프로그
램은 Table 3과 같다. 평가는 개별평가로 기본 동작 외
우기, 운동 과정 실천하기, 수업소감문을 활용한 수업 성
찰하기였다. 온라인 수업으로 수행과정은 4주 동안 일주
일에 한 번씩 영상을 평가했다. 

수업 실천 단계는 등교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므
로 학교에서는 기본 동작 외우기를 먼저 실시했다. 총 21
개 동작을 2조로 나누어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업했다. 본 
프로그램은 동작마다 1분씩 자신의 최대치를 수행하고 8
초 동안 휴식 시간을 갖는 것으로 구성했다. 그러나 수업 
초기에 학생들에게 어려운 도전이었기 때문에 30초씩 운
동하고 10초씩 휴식 시간을 제공했다. 그렇게 수업을 진
행하다가 문제점이 발생했다. 연구자와 동료 교사는 학교
에서는 운동기구가 있어 수업에 무리가 없는데 집에서 

5) https://www.edwith.org/penaltyboxfit

PBT 프로그램을 어떻게 수행할지가 고민이었다. 그래서 
연구자는 학생들과 종이로 운동기구를 제작하게 되었다. 
또한, 운동기구에 인성 요소를 추가하여 앞쪽에 내가 듣
고 싶은 말(나의 꿈, 부모님께 드리는 말, 미래의 남자친
구에게 등)과 뒤쪽에 내가 듣기 싫은 말을 작성하게 하였
다. 제작 초기에 학생들은 어색하고 부끄러워했으나 완성
품은 Fig. 1.과 같이 자신을 소개하는 모습을 보였다.

Fig. 1. Exercise equipments made by students 

학생들이 제작한 운동기구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시
작하면서 내가 듣고 싶은 말과 내가 듣기 싫은 말을 공개
하고 진행하기로 했다. 이것은 학급에서 학생들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도록 해주며 인성교육에 도움이 되리라는 
교육적 의도였다. 

연구자는 Fig. 2.처럼 등교수업에서 학생들에게 기본 
동작을 지도하면 온라인 수업에서 학생들이 열심히 연습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연구자 혼자만의 착각이었
다. 학생의 대다수가 배운 동작마저 까먹고 있었다. 이러
한 문제가 미래중학교에서 최초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시도한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미래중학교 학생들은 실시
간 쌍방향 수업을 경험한 적이 없어서 등교수업 때에도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연습해야만 했다. 연습하지 않으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정착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할 것 같았다. 이후로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씩 실시

6. Lateral Tap Agility
7. Moving High Plank
8. Mountain Climber Evolution
9. Forward & Back Agility
10. Forward Jumps & Backpedal
11. U-Line Bear Crawls
12. Out & In Agility
13. U-Line Shuffle
14. L-Hops Agility
15. Mountain Climber & Hurdle Jumps
16. Switch Kick
17. AB Evolution
18. Plus Sign Agility
19. Half Court Squat
20. Baseball Diamond ABS
21. Crisscross Hurdle Jum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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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쌍방향 수업을 진행했고, 2학년 여학생 전체 67명과
도 같은 시간에 수업을 시도해봤다.

Fig. 2. Scenes of practicing PBT program in school 
class

Fig. 3.은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을 하는 장면이
다. 잠결에 일어나 허겁지겁 준비하고 수업에 들어온 학
생들도 있었다. 기존 수업의 틀을 깨는 수업이므로 학생
들은 초반에 어리둥절하기도 했으나 주가 지날수록 빠르
게 적응하고 동작을 열심히 실천했다. 또한, 실시간 쌍방
향 수업에 흥미를 느끼는 학생도 있었고, 자신이 수행한 
활동을 꾸준히 기록했다. 가끔은 불균형한 생활 습관으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도 있었다. 이런 학생에게는 
운동프로그램의 빈도와 시간을 변경했으며 지각없이 전
원 참석했을 경우 보상도 제공했다. 몸이 불편하거나 수
업 참여가 어려운 학생도 출석하여 동작을 외우도록 권
유했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수시로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지만 많은 학생을 동시에 지도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도 있다.

Fig. 3. Scenes of practicing PBT program in real-time 
interactive class

마지막으로 수업 성찰 단계에서는 소감문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PBT 프로그

램을 실천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고스란히 담기 위해 진
행했다. 이 단계에서는 학생들의 변화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고, PBT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파악하게 되어 개
선할 방법을 찾는 시간이었다. 이러한 성찰은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에게도 필요한 평가로서 다음 체육수업을 위
한 수업 개선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3.2.2 자신을 위한 움직임의 변화
여기에서 ‘움직임’이란 ‘체육은 전인(심동적, 인지적, 

정의적 요소의 결합)을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라는 말에
서 신체적인 활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적, 정의
적인 움직임까지 포함하여 말하고자 한다. 연구자와 동료 
교사는 코로나-19시기에 PBT 프로그램을 실천하면서 
교과협의회의 중요성과 서로 간의 대화가 많이 필요하다
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또한, 체육교과 수업 연구회를 
통해 서로 정보나 의견을 공유하고 개선할 점을 모색하
는 자세는 이전보다 자신의 지식을 확장하는 변화를 가
져왔다.

<7>
연구자: 온라인 체육수업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줬을
까?
A 교사: 새로운 시대에 빨리 적응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해봤고, 시행착오를 통해 나에게 가장 적합한 수업
플랫폼과 수업 형태를 찾았다고 생각해.
연구자: 많은 것을 찾는 시간이 됐구나! PBT 프로그램 
수업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A 교사: 표현과 건강영역을 함께 수행할 수 있어서 좋
을 것 같아! 올해는 학생들의 체력이 많이 저하되었는
데 이 활동을 통해 다양한 체력이 향상되고 신체활동의 
부족을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연구자: 또 다른 점은?
A 교사; 수업내용이 새로워서 좋았고, 학생들이 직접 
운동기구를 만들어 참여하는 것이 인상 깊었어. 운동기
구에 인성 요소와 관련하여 만들고 신체활동뿐만 아니
라 그림과 글로 표현한 활동지 내용도 좋았어.
 - A 교사 심층 면담(2020.12.23.) 내용 중에서 -

인용문 <7>에서 A 교사는 온라인 체육수업이 교사에
게 어떤 의미가 있고, PBT 수업의 가능성에 대하여 답변
했다. 온라인 수업을 위해 많은 시도를 해보고 시행착오
를 경험한 A 교사는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온라인 수업 
플랫폼과 운영 방법을 모색하였다. 이렇게 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 전문성이 향상된 모습은 연구자에게도 자극을 
준다. 또한, PBT 수업에 대하여 새로운 프로그램과 학생
이 운동기구를 자체 제작하는 부분이 인상 깊었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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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으며, 신체활동의 부족을 보완할 건강영역뿐만 아니라 
표현영역으로도 확장하길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연구
회의 교사들은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현실적 대응 
방안으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시도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어떤 움직임의 변화가 있었을까? 온
라인 체육수업으로 인한 자신의 변화와 PBT 수업에 관
한 내용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8>
연구자: 온라인 체육수업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줬을
까요?
H 학생: 온라인클래스보다 Zoom으로 수업한 것이 좋
았던 것 같아요. 수업하면서 영상 통화 식이니까 외우
는 것보다 움직이니까 신나고! 매일 늦게 일어나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고 개운해서 좋았어요. 약
간 바른 생활을 하는 것처럼 느꼈어요.
연구자: 힘들었던 점은 없었나요?
H 학생: Zoom으로 수업을 하면서 인터넷이 불안정하
여 소통이 느려지는 게 아쉬웠어요.
연구자: 그랬구나! PBT 프로그램 실천은 자신에게 어
떤 의미가 있었나요? 
H 학생: 운동기구는 자기가 직접 제작하니 재미있었고, 
나를 관찰하는 시간이 있어서 좋았어요. PBT 수업을 
할 때 처음에는 평소에 하지 않은 동작 때문에 힘들었
는데 하고 나면 뭔가 개운하고 뿌듯한 느낌이라고 할
까! 그리고 매주 1회~2회 운동하니까 체력도 좋아지고, 
살도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연구자: 또 다른 점은?
H 학생: 집에서 하다 보니, 공간이 좁아서 불편해하는 
학생도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만든 Penalty box도 
괜찮긴 한데 미끄러워서 불편한 점이 있었어요!
연구자: 그럼, 다음 수업을 위해 PBT 프로그램을 개선
해야겠구나! 개선사항이 더 있으면 같이 의논해봅시다.
 - H 학생 심층 면담(2020.12.31.) 내용 중에서 -

인용문 <8>에서 H 학생은 온라인 체육수업이 변화하
여 힘들었으나 자신의 생활 습관도 변한 것 같아 좋아했
다. 그러면서도 인터넷의 불안정으로 인한 온라인 수업의 
한계점을 제시해줬다. PBT 프로그램 수업의 영향은 운
동기구 제작 시, 듣고 싶은 말과 듣기 싫은 말을 적으면
서 자신을 조금 더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프로그램
을 실천하면서 힘든 점도 있었지만, 체력이 향상되고 뿌
듯한 만족감을 얻어 기뻐했다. 마지막으로 층간 소음과 
운동기구의 문제점도 말해줘서 추후의 수업 개선을 위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4. 논의: 위기에서 기회로 가는 길 
본 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우리에게 위기로 다가와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 
알아보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도전해 나아갈지, 기회로 가는 길을 논의하고자 한다. 구
체적으로 개인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는 
공감적 배려가 필요하며, 여러 가지 정보와 생각을 나누
고 공유하는 소통을 실천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했다. 이
는 학교체육과 관련하여 여학생 체육 활성화를 위한 시
사점을 제시해준다. 

4.1 코로나-19: 예고 없는 속삭임
연구 결과와 같이 소리 없이 찾아온 코로나-19로 인

해 교육계에는 큰 이슈가 등장했다. 학교와 관련된 온라
인 개학 및 수업이었다. 교사들은 접해보지 못한 원격수
업이라는 디지털 교육을 경험하게 되었고, 주입식 교육에 
길들어진 학생들은 자신이 스스로 하는 자기 주도적 학
습이 필수가 되었다. 구체적으로 교사들은 인용문 <1>과 
<5>에서 원격(온라인) 수업에 관한 부정적 견해, 학생과 
상호작용의 부재, 체육수업의 한계로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는 선행연구[13-18]에서 제시한 갑작스러운 수업 및 
교육환경의 변화로 수업 준비부터 수행까지 체육의 신체
활동 가치 구현의 어려움, 학생과 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들은 인용문 <2>에서 불균형한 생활 
습관의 형성, 집중력의 저하와 인터넷 연결이 원활하지 
못하고 집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는 교육환경의 부재 등
으로 어려움을 표출했다. 이렇게 교사와 학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회를 찾기 위해 교사와 학생이 어떤 노력을 
해가는지 두 가지 방안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4.2 공감적 배려: 나, 너 말고 우리
간혹 뉴스의 소식에서 자가격리 대상자가 너무 이동을 

많이 해서 동선의 진실성이 떨어지는 것을 보곤 한다. 그
리고 이것은 곧바로 이들의 인성 부족의 문제로 치부된
다. 개인의 인성 문제로 말하기 전에 확진자의 아픔을 공
감한다면 누구의 잘못, 지역의 문제가 아닌 환경의 문제
로 인식할 것이다.

“배려는 소통에 앞선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다. 자
가격리 상태에서도 자신의 자유를 위해 평상시처럼 돌아
다니고 여행 다니는 것이 바로 ‘자신을 위한 소통’일 것이
다. 혁신을 위해 도전하지 않는 지역과 다른 지역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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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다리는 눈치만 보는 지역의 교육정책도 ‘자신을 위
한 소통’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잘못된 소통이라는 문제
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인성은 배려이다.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신과 가족, 그 이상의 행복한 삶을 위해 
배려했다면 지금의 상황처럼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
한, 현재 어려움도 배려로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와 
같은 배려를 '공감적 배려'라고 생각한다. 자신 혼자만이 
생각하는 배려가 아닌, 모든 사람이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할 때이다. 

공감적 배려는 교사 간의 배려, 교사와 학생 간의 배
려, 학생 간의 배려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 교사 간의 
배려는 본 연구에서처럼 학교 내에서도 체육교과 협의회
를 통해 자신이 생각한 수업계획과 방법 등을 결정하는
데, 서로 도움이 필요한 시점이다. 영상 촬영부터 편집까
지 교사 한 명이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넘어선다. 이
럴 때, 옆에서 동료 교사가 작은 부분이라도 배려하여 도
와준다면, 교사가 새로운 도전을 하는데 용기를 얻을 수 
있다[17]. 둘째, 교사와 학생 간의 배려다. 인용문 <1>에
서 교사들은 온라인 체육수업의 어려움을 말하면서 어떻
게 학생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고민하는 모습
을 보였다. 여학생들은 친구들이 가득한 수업공간에서 신
체적 능력이 부족하거나 과제수행이 어려우면 포기하기 
쉽지만, 온라인 체육수업에서는 교사의 공감과 배려로 과
제수행에 도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학생
과 교사가 서로의 필요성을 존중하는 수업은 교사와 학
생 모두를 성장시키는 수업이다[22,23]. 마지막으로 학생 
간의 배려다. 교사가 코로나-19 이전의 체육수업에서는 
팀 활동을 수행하면서 학생간의 배려를 지도하기 수월했
으나 신체활동을 통한 온라인 수업에서는 배려와 같은 
인성 요소를 지도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Fig. 1., Fig. 3.
과 인용문 <8>처럼 운동기구 제작을 통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 전에 자신의 마음을 친구들에게 공개하고 다른 사
람의 마음도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렇듯 공감
적 배려로 여학생들이 수업에서 느끼는 긍정적 정서 경
험은 수업 실천에 큰 자리를 차지한다[22,24]. 

4.3 소통: 나눔 및 공유
소통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연구자가 생각할 때, 소

통의 긍정적인 면은 공유나 공감과 비슷하고 부정적인 
면은 위에서 말한 ‘자신만을 위한 소통’이라고 할 수 있
다. 인용문 <7>과 <8>의 교사와 학생 심층 면담을 보면,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 긍정적인 소통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교사 간의 소통과 교사와 학
생 간의 소통은 수업을 개선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선행연구들[14-18]과 같이 동료와의 협력 관계가 중요하
다는 것은 교사 간의 소통으로 설명할 수 있다. 동료와의 
협력 관계로 새로운 도전을 하는데 용기를 얻고,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의 장단점[15]과 피드백은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알게 됐다[17]. 교사와 학생 간의 소
통은 층간 소음과 운동기구의 문제로 프로그램과 운동기
구 제작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학생들의 
PBT 프로그램 수업소감문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찾아
볼 수 있었다.

<9>
D 학생: 새로운 수업이라서 재미있어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E 학생: 집에서 가능한 편리성과 체력이 좋아진 것 같
아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수업을 하니, 실제 등교수업과 
비슷했어요.
F 학생: 간단한 도구로 운동할 수 있었던 것과 그런 운
동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좋아요.
G 학생: 저는 운동기구를 제작해서 듣고 싶은 말을 친
구와 공유하고 듣기 싫은 말은 발로 밟으면서 스트레스
를 해소하는 게 좋았어요.
H 학생: 첫날 운동을 하고 서로 근육통이 와서 이야기
를 나눈 것이 기억나요. 꾸준히 하다 보니, 근육통도 사
라지고 체력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I 학생: 등교수업 시 마스크 착용 때문에 너무 힘들었
어요. 오히려 집에서 Zoom 수업을 하는 게 좋았어요.

- 학생 소감문(2020.11.31.) 내용 재구성 -

인용문 <9>에서 대부분 학생은 소감문에 PBT 프로그
램의 효과와 자신의 변화를 제시했다. 그중에 학생 간의 
소통으로 운동기구의 인성 요소가 눈에 띄었다. 연구자가 
운동기구에 자신이 듣고 싶은 말과 듣기 싫은 말을 작성
하고 학급 친구와 공유하도록 한 이유다. 나 자신만을 생
각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의 마음을 헤아리고 듣기 싫은 
말들을 하지 않으면 좋은 학급 분위기를 만들 수 있기 때
문이다. 연구자가 참여한 ‘2020년 대한민국 체육교육 축
전’에서 교사 간의 수업 나눔과 공유는 여학생 학교체육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또한, 인용문 <9>와 같
은 소감문은 글로 소통하는 융합 수업의 틀을 마련해준
다[24]. 이는 여학생들이 체육수업에 관한 인식을 긍정적
으로 변화시켜줄 것이다.

지금까지 시간적 흐름에 걸쳐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와 기회를 찾기 위한 공감적 배려와 소통을 제시했다. 이
러한 실천사례들[22-24]이 여학생 체육 활성화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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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나눔 및 공유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체육 교사
들은 SNS나 연구회, 학회 등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미래 체육수업에 관한 열정과 도전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여학생 건강영역 체육수업 실천에 관한 사

례연구로 온라인 체육수업으로 활용이 가능한 여학생 신
체활동 실천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코로나-19시
기의 학교 현장에서 PBT 프로그램 실천과정의 경험과 
의미를 탐색했다. 첫째, 코로나-19 이후 수업과 학교체
육의 변화는 현실의 자화상, 코로나-19와 학교체육으로 
구분했다. 둘째, 새로운 도전에서는 새로운 온라인 체육
수업의 실천과정, 자신을 위한 움직임의 변화로 범주화했
다. 논의에서는 시간적 흐름에 따라 위기에서 기회로 가
는 길을 코로나-19에서 공감적 배려와 소통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러한 실천사례는 여학생의 체육 활성화를 위
한 기초자료와 미래를 대비한 온라인 체육수업에 관한 
가능성에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은 다음과 같은 후속 연
구에서 활발히 진행되길 바란다. 첫째, 건강영역 체육수
업 실천에 관한 여학생의 경험을 문화적, 정서적 측면을 
고려하여 탐색해야 한다. 이는 수업 과정에 따른 여학생
의 수업 경험을 다양한 측면에서 탐색하는 연구가 될 것
이다. 둘째, 여학생 수업을 운영하는 교사 학습공동체의 
협력 연구가 필요하다. 학교의 환경에 따라 여학생이 체
육수업을 받아들이는 인식에 차이가 있다. 이는 여학생 
체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환경 개선에 기초자료를 
제공해줄 것이다. 셋째, 여학생 체육수업에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플랫폼과 ICT 활용 방법에 관한 연구를 지속
하여야 할 것이다. 시대적 요구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여
학생이 체육에 관심을 보이도록 하는 것이 체육 교사의 
역할이다. 여학생 체육이 활성화되면 학교체육은 더욱 성
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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